
6개월 이내 복제인간 나온다
클로나이드 한국지사 밝혀 … 대리모 50명 중 한국인 3명

국내에서도 6개월 이내에 복제인간이 출현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.

인간 복제회사인 클로나이드 한국지사 곽기화 마케팅 이사는 7월23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클로나이드

-바이오퓨전텍 공동기자회견에서 현재 복제인간이 3개월 전에 자궁에 착상이 됐으며 6개월 이내에 결과를 세

계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.

특히, 국내에서도 인간 복제의 연구에 국내 기술자 3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고, 현재 세계적으로 복제인

간의 대리모로 신청을 한 여성이 50여명이며 이중 한국인도 3명이 참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.

인간복제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10명이 복제를 신청했는데 7명은 시험관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고,

2명은 치명적인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, 1명은 자신과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자신과는 다른

제2의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청했다고 강조했다.

그러나 착상된 대리모가 국내에 있는 지 복제인간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

다.

복제양 둘리의 조로현상 등에 대해서는 보도가 잘못된 것으로 판정이 났다고 말하고, 유전병으로 인한 기형

이 발생하면 낙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.

곽기화 이사는 기존의 윤리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으나 지금은 보편화된 실험관 아기와 마찬가지로 건강하

게 태어난 복제아를 대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.

또 클로나이드는 인간복제를 선언한 한국지사에서도 본사의 허락없이 실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밝혀

한국의 독자적인 인간복제 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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